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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일을 어떻게 모른척 할 수 있답니까?     19-03-05

이집트 출신 여성 작가인 나왈 사다위 (Nawal Saadawi)씨는 그녀가 여섯 살 때 여성 할례를 당한  비참한 경험을 “이브의 가려진 얼굴—Hidden Face of  Eve” 제목의 저서에서 생생하게 기록했습니다. 이집트를 비롯하여 아랍권 제국에서 여아가 여섯살쯤 되면 여성 성기의 민감한 부분을 예리한 칼로 절단해버리는  전통이 실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1년에 200만 명의 여성에게 실시되는 여성 할례의 이유는 여성은 성적쾌감을 느껴서는 안 되고 남편의 씨만 받아 아이만 출산하면 된다는 믿음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철 모르는 여아에게 여성 할례를 실시하는 관습은 지금도 성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직도 국제적인 비난이 없고 무죄한 어린 여아들을 보호하려는 움직임이 국제 사회에 없다는 점은 한심할 일입니다. 위에 말씀드린 저서에서 사다위씨는 유혈이 낭자한 고통 중에 엄마를 불렀는데 옆에 서 있는 엄마는 미소를 짓고 있더라고 쓰라린 경험을 기술했습니다.
에스키모 종족 사이에는 부모가 늙으면 빙야에 버려두고 그곳에서 얼어  죽게 하는 전통이 실시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잔인한 전통은 한 때 한국에서도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즉 고려장이 바로 그런 천인공노할 관습이었던 것입니다. 비록 고려장은 없어졌다고 하지만 현대판 고려장의 보도가 가끔 언론에 실립니다. 치매나 노환을 앓고 계시는 노부모를 멀리 버려다 두는 무정한 자녀들과 형제들끼리 서로 부모님을 모시지 않겠다고 서로 싸우는 슬픈 이야기도 가끔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인도에서는 사티 (Sati)라는 관습이 지금도 실시되고 있는데 이는 남편이 사망하여 화장할 때 미망인이 불에 뛰어들어 함께 불에 타서 죽도록 하는 관습을 말합니다. 사티를 실시하는 부족들은 그런 자살행위가 영예로운 미덕으로 여기고 양가의 용인과 장려하에 실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 우리가  용인할 수 없는 것은 과부에게는 사티가 적용되지만 아내가 사망한 남편에게는 사티가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이중적인 기준입니다. 인간의 생명이 문화와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이처험  희생되고 있는데 국제 사회에서나 유엔에서 아무런 제재를 가하려 하지 않는 것도  무책임 이상의  죄이며 인류애와 인류의무를 포기하는  묵인행위이라고 지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때는 중국에서 전족 관습이 있었습니다. 여아의 발이 커지지 못하게 가죽으로 단단히 묶어두는 관습을 말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중국인 여성이 세 살 여아의 발 정도의 작은 발을 갖고 어그정 어그정 걸어다니는 모습을 본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관습이 폐지되었다고 하나 불과 한두 세대 전까지도 그런 잔인한 풍습이 실천되었던 것입니다. 

2008년 7월 21일에 이란에서는 간통을 범했다는 이유로 여자 8명과 남자 한 명을 돌로 쳐서 죽였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돌로 맞아 죽게 된 여인은 산채로 흙에 묻히고 가슴 위만 땅 위로 나와 있는데 겁에 질려 공포의 모습을 하는 여인의 사진이 인터넷에  떠 있습니다. 간통이나 간음을 용인하지 않는 것은 어느 사회에서도 공통되는 기준이겠지만 간통을 했다고 해서 돌로 쳐 죽이는 잔인 행위는 국제 사회가 나서서 중단시켜야 할 것입니다. 간음죄인을 돌로 죽이는 법은 고대 히브리 사회에서도 있었습니다. 간음을 한 여인을 예수님에게 데려왔을 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지라.”는   말씀을 하신 일화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자와 사랑으로 죽음을 면한 여자 간음죄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하고 하신 가르침은 자비와 공의를 잘 조화하신 훌륭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아랍제국에서는 지금도 명예살인이 자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즉 혼전에 순결을 잃은 딸에게 가문의 명예를 위하여 사약을 먹이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도록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렇게 딸의 순결이 중요하다고 하는 전통하에서도 아들이 순결을 잃은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도 국게적으로 지탄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저는 봅니다.  어떤 전통이라고 하더라도 내정 간섭이라는 비난을 받을까 두려워서 희생되어 가는 인명을 구하는 데에 주저한다면 유엔이나 국제 사회가 다 함께 규탄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자행되는 데 국제사회가 언제까지 모른 척할 수가 있겠습니까?  끝
